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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갖고 있든지 무종교인든지 인간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양식과 절차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 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보다 큰 힘을 향하여 마음 깊이 느끼는 소원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와 불교의 기도 형식은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하지만 세계 각국을 여행하노라면 생소한 기도의 양식을 보게됩니다. 일본에서는 불상이 없는 절도 있고  역대의 천황및 명인을 모신 신사 (神社)도 있습니다. 신사에서는 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소원을 중엉거린 후 손벽을 세번 칩니다. 티벳에서는 대형 사찰 앞에서 소위 오체투지 (五體投地) 즉 사지와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하며 일어섰다 엎드리는 동작을 하루 종일 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더욱 독실한 티벳식 불교신자는 3보일배 (三步一拜)하며 1년 이상 걸려  시골에서 대형 사찰이 있는 수도인 라사로 가기도 합니다.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도 기도반석을 가지고 다니며 기도시간이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멕카를 향해 절을 하는데 코가 땅에 닿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형식은 각각 나름대로 이유와 의의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점은 기도하는 사람이 초인간적인 신에게 간절한 소원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저도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도 있고 때로는 무릎을 끓고 하나님께 감사만을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여건이 여의하지 않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잘 풀리도록 도와 달라는 기도를 드린후에 응답이 없다고 느끼거나 기도의 효과를 의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까해서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버릇을 가져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버릇은 하나님께서 가져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장애자인 내 아이를 온전한 아이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그아이의 영은 온전하다 하시고 그 아이의 신체는 일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인내심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인내는 환란의 부산물이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인내를 나 스스로가 배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를 주실뿐 행복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고통이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을 키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No”하셨습니다. 내 영은 내가 키우는 것이고  영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영의 잔 가지를 쳐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No”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주웠노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남을 사랑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드디어 철이 들어가는 구나” 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보람있게 살려면 남을 사랑하는 미덕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작게나마 돕는 행동과 마음이 수반하지 않고는 깊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끝
